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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직장 남성들의 중년에 대한 인식과 세대별 중년 인식에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35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 직장남성 825명이다. 본 연구자들이 중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년

의 시기, 주관적 관점에서 중년의 인식 여부, 중년의 비유, 중년기 발달과업, 중년기 어려움 등에 대한 개방형 문항

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범주

화하기 위해 평정자 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일치백분율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년남성들은 중년이 시작되는 나이를 43세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 중년이 끝나는 시기를 57세 정도로 생

각하고 있었다. 주관적 관점에서 중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알아본 결과, 중년 직장 남성 중 62.6%가 중년이라고 인

식하였고, 중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체적 변화 등과 같은 개인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주된 이유였다. 

중년의 비유와 관련해서는 중년의 50% 정도가 위기, 서글픔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로 표현하였다. 중년기 발달과업

과 관련하여 중년기 동안 해야 할 일로는 50% 정도가 경제적 안정을 꼽은 반면, 하고 싶은 일로는 중년의 50%정도

가 개인적 여가를 꼽았다. 중년기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양한 범주로 구분이 되었는데, 경제적 측면, 정서적 

측면,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대에 따른 중년 인식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0대가 30대나 40대에 비해 중년기가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30대의 70% 정도가 자신이 중년이 아니라고 인식한 반면 40대의 70%, 50대의 90% 정도가 자신이 중년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다. 세대에 따른 중년인식의 이유에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른 세대에 비해 50대가 가족의 변화가 

주된 이유였다. 또한 중년기 어려움과 관련하여 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족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와 문화라는 틀 속에서 중년 직장남성이 지각하는 중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년 남성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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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년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900년대의 평균 수명이 49세

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인간의 발달 단계

에서 중년기라고 불리는 세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평균수명

이 길어지면서 한 개인이 중년으로 살아가는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 ‘2011년 세계보건통

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평균 80세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7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 평균기대수명, 2011). 만약 

Levinson(1986)의 연령구분에 따라 중년기를 성

인후기인 40세에서 노년기에 접어들기 직전인 

65세까지로 규정해 본다면, 한 개인은 약 25

년의 삶을 중년으로 살아가게 된다. 즉, 한국 

남성은 자신의 인생의 1/3을 중년으로 살아가

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어

짐에 따라 중년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중년기 이후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살고자 하

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늙어가

고 있다는 사실을 신체의 변화를 통해 처음으

로 깨닫기 시작하는 시기이다(정옥분, 2008).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주로 아동기 및 청

년기에 이루어진다면, 중년기는 과거에 비해 

신체적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각하고 감각기능

과 생식 및 성적 능력에서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관계적인 측면에

서 볼 때, 중년기는 자녀가 성장하여 가정에

서 떠나고 자신의 부모가 나이가 들어 도움을 

요하는 시기이다(Noller, Feeney, & Peterson, 

2001).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중년은 성공가도

를 달리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

직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년기는 자녀

의 성장 및 부모의 노화, 그리고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 등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

화를 경험하게 된다. 

  중년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구에

서 중년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Jacques(1965)와 Jung(1954)에 의해 ‘중년기 위기

(mid-life crisis)’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지금까지 중년기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중년기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에 대

한 적응의 어려움을 다루는 중년기 위기 연구

(Jacques, 1965; Levinson, Darrow, Klein, & 

Levinson., 1978)와 다른 발달단계와 마찬가지로 

중년기 또한 나름대로의 발달과업과 도전이 

있는 인생의 한 단계로 보는 중년기 전환 연

구가 있다(Cooper, 1977; Costa & McCrae, 1978; 

Neugarten, 1979). 중년기 위기의 개념은 몇몇 

성인발달 모델에서 제안되는 것으로 이는 죽

음에 대한 필연성의 인식과 함께 ‘살아온 시

간’의 개념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으로 시간 

구성이 변화됨에 따라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Gould, 1978)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년

기는 곧 다가올 노년기에 대한 전환의 시기로

(Lee, 1999), 중년들은 자신의 건강의 쇠퇴와 

노화 현상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고 성장한 

자녀와 노쇠한 부모들로부터 어쩔 수 없는 상

실감을 경험하게 된다(Lu,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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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중년기는 새롭고 흥미로운 활동들에 

관여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년기에 많은 사람들

이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만 오히려 

부모라는 책임에서 벗어난 ‘탈부모기(post- 

parental)’를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기로 생각하

고 부부관계를 재평가하며 새로운 탐색의 기

회로 생각하기도 한다. Jung 또한 중년기는 개

성화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

는 시기로서, 자신과 타인, 개인과 사회, 젊음

과 늙음, 삶과 죽음, 남과 여 등과 같은 대극

(opposite poles)을 극복하고 보다 성숙하고 조화

로운 전인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시기이고 영

적이고 실존적인 참된 자기를 이룩하는 시기

라 하였다(이혁구, 1999). 

  중년기를 위기로 보느냐 혹은 새로운 도전

의 시기로 보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중년에 나

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즉, 노화에 따른 생리

적·심리적 변화, 직업에서의 변화, 생활의 변

화, 성인이 된 자녀의 독립에 대해 어떻게 적

응하느냐에 달려있다(정옥분, 2008). 중년기에

는 소진, 조기은퇴, 가족생활에서의 외로움,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갈등, 나이 듦과 죽음

에 대한 불안, 기대와 성취 간의 불일치, 상실

감과 무가치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

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Hunter & Sundel, 1989)는 것이다. 결국 중

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개인적으로나 관계

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발달시기와 마찬가지로 중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해나가느냐

에 따라 중년기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중년기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년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 또한 빈약한 편이다. 

실제 우리 사회는 중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들에 직면해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된 

실직,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가정불화, 중년

기 우울 및 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남성의 연

령대별 자살자 수를 살펴보면 20대 932명, 30

대 1528명, 40대 2010명, 50대 1965명, 60대 

1530명, 70대 1191명, 80대 477명으로 40대의 

자살자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와 60

대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중년층의 

자살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짱 아줌마, 꽃중년 등으로 표현

되듯 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중년기를 보내

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처럼 중년의 삶에 대

한 논의가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년의 

구체적 생활세계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를 고

찰해보면, 중년 남성만을 다룬 연구는 주로 

중년 남성의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에서의 문

제점이나 어려움 등과 같은 몇 가지 한정된 

영역에만 국한하여 다루고 있다(고기숙, 2003). 

중년의 남성과 여성을 함께 다룬 연구는 주로 

이들의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삶의 적응에서의 차이를 다룸으로써(가영희, 

2006; Evandrou, Glaser, & Henz, 2002; Lu, 2011) 

중년 남성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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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사회에

서 살아가고 있는 남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년의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 끝난

다고 생각하는지, 중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

년기의 발달과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에 관해 암묵적 접근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암묵적 접근이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

떤 형태로든 존재하지만 아직은 분명하지 않

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암묵적 지식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김성수, 2001). 암묵적 지식은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기존의 명시적 이론에서 

분명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여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제도나 몇몇 우수

한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 개인

적 수준에서 측정되어지므로, 암묵적 접근이 

개인의 사고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명

시적 이론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Hong, 

Morris, Chiu, & Benet-Martinez, 2000). 또한 암묵

적 지식은 명시적 지식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호보완의 기능을 한다. 이처럼 암묵적 접근

은 특정 시대와 문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MIDUS 조사 결과 중년의 삶은 성인기나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맥

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Brim, Ryff, & 

Kessler, 2004)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암묵적 접

근을 통해 21세기 한국 사회의 중년 직장 남

성들이 지각하는 중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년 남성은 가족 내에서, 그리고 사회 속

에서 기둥과 허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은 비단 중년기에 

속한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년 개인의 적응은 중년 세대를 부모로 둔 

성인 자녀와 중년세대를 자녀로 둔 노부모의 

삶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관계, 친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역으로 이들과의 관계의 질은 중년 개인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년의 적응

은 중년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자

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구성원에게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년을 이야기 하면서 중년의 시작을 어디

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

제다. 가족생활주기와 현대 가족문화의 측면

을 고려하여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만 40

세부터 59세까지의 시기를 중년기(강모성, 전

영주, 손태홍, 2008; 김명자, 박성연, 1989; 김

애순, 1993)로 보기도 하며 중년기 개념을 처

음 발전시킨 Jung처럼 행동과 의식의 탈바꿈

이 일어나면서 잠재되었던 자아가 출연하며 

개별화 과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40

세 전후를 중년기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연

구자마다 중년을 구분짓는 기준점은 매우 다

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을 구분 짓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기숙, 

2003).

첫째, 가족생활주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막내 자녀의 독립부터 자신의 은퇴

까지의 시기를 중년기로 구분하는 것으로 중

년기를 진수기, 또는 빈둥지 시기로 언급한다. 

둘째, 생물학적 연령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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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 대학재학 정치적 상황 컴퓨터 특징

30대
1970∼

1980년

1990∼

2000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학

(모바일 시대)

수평적 사회구조 추구, 참여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동시 추구(Net 세대) 

40대
1960∼

1970년

1980∼

1990년

서울의 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직장

(인터넷

개막 시대)

경제 부흥 시대, 개방적인 개성 중시, 

대중적 가치 추구, 테크놀로지 주도층 

수직적 사회구조에서 수평적 사회구조 

적용 시대(X 세대)

50대
1950∼

1960년

1970∼

1980년

유신정권 

민주화 운동

박정희

직장

(컴퓨터

개막 시대)

유신정권 시 대학재학 중, 경제 제일주

의 성장 세대, 일괄적이고 공통의 가치 

추구, 수직적 사회구조. 재직 시기인 

1998년 외환위기 경험(베이비붐 세대).

표 1.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한 중년기 세대 구분 및 세대 특성

생물학적․동시대적 특징이 투영되는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35세부터 

60세 가운데 어떤 특정 시기를 각각 중년기로 

본다. 셋째, 연령과 가족생활주기를 동시에 고

려하여 구분하는 방법이다. 40-59세(만 60세)에 

속하며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 재학 중인 경

우를 중년기로 구분(김명자, 박선영, 1989; 신

기영, 옥선화, 1991)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고 있는 두 번째 시각을 기초로 접근하고자 

한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만 35세에서 60세 

이전을 중년에 포함시키고, 만 35세에서 60세 

이전의 중년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

각하는 중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35세에서 40세 미만을 

30대로, 40세에서 49세 미만을 40대로, 50세에

서 59세 미만을 50대로 세대를 구분하여 접근

하고자 한다. 중년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접근

하는 이유는 중년기는 영유아기나 아동기 등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기간이 길고, 각 세대

별로 성장하는 동안 서로 다른 시대문화적 경

험을 함에 따라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달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50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 하면 30대

는 N세대 40대는 X 세대라 통칭하기도 한다. 

이들 세대의 특성을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 

표 1과 같이 기술하였다. 하지만 중년에 속해

있는 이들이 서로 다른 세대적 특성으로 인해 

중년기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는지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중년기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세대별로 나누어 접근해보고자 한

다.

요컨대, 아직 중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

로서, 아들로서, 한 남자로서 살아가는 중년남

성 스스로가 지각하는 중년의 시기, 주관적 

중년 인식 여부, 중년의 의미, 중년기 발달과

업 등을 알아봄으로써, 한국 중년 남성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중년

에 대한 인식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를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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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아내직업
전업아내 427(49.9)

취업아내 428(50.1)

최종학력

고교 194(22.6)

전문대학 82(9.5)

대학교 419(48.8)

대학원이상 154(17.9)

기타 10(1.2)

직종

전문관리직 134(15.9)

사무직 343(40.6)

서비스/생산직 219(25.9)

기타 148(17.7)

주택소유

자가 605(70.6)

전세 216(25.2)

월세 19(2.2)

기타 17(2.0)

이직

경험

없다 360(42.4)

있다 490(57.6)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222(26.1)

300∼500만원 미만 401(47.2)

500만원 이상 226(26.6)

직위

사원급 71(8.5)

대리급 83(9.9)

과장 혹은 차장 338(40.3)

부장급 135(16.1)

임원급 64(7.6)

기타 147(17.5)

자녀수

무자녀 52(6.1)

하나 256(29.9)

둘 487(56.9)

셋이상 52(6.1)

표 2. 중년 직장 남성의 일반적 특성고 있는 한국 중년들의 삶에 대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2. 연구문제

1) 한국 중년 직장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

은 어떠한가?

(1) 중년남성이 인식하는 중년기 시기는?

(2) 중년에 대한 인식 여부 및 중년이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는?

(3) 중년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4) 중년기 발달과업은 무엇인가?

(5) 중년기 어려움은 무엇인가?

2) 세대에 따라 중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 세대에 따라 중년기 시기의 인식에 차이

가 있는가?

(2) 세대에 따라 중년에 대한 인식 여부 및 

중년이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에 차이가 있는가?

(3) 세대에 따라 중년의 비유에 차이가 있는가?

(4) 세대에 따라 중년기 발달과업 인식에 차

이가 있는가?

(5) 세대에 따라 중년기 어려움의 인식에 차

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경기지역내 직장에 다니는 3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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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의 직장인 남성 8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0대는 196명(23.8%), 40

대는 440명(53.58%), 50대는 186명(22.6%)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5.07(SD 

=6.91), 평균결혼기간은 15.16(SD= 8.38), 평균

직장생활기간은 16.30(SD= 8.00)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중년에 대한 인식

  한국 중년남성들이 인식하는 중년에 대해 

알아보고자 중년에 대한 선행연구(김유정, 김

분한, 2008; 한경혜 외, 2000; Levinson, 1986; 

Lu, 2011)를 토대로 중년기 시기, 중년기 의미, 

발달과업 등에 관한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

였다. 본 설문지는 중년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하였으며, 중년의 시기, 주관적 관점에

서 중년의 인식 여부, 중년의 비유, 중년기 발

달과업, 중년기 어려움에 관해 질문하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는 위의 5가지 측면에 대한 중년

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총 11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모두 개방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첫째, 중년의 시기와 관련하여 중년기 시

기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둘째, 주관적 관점에서 중년의 인

식여부와 관련하여, 본인이 중년이라고 생각

하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연관 질문으로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

한 자신의 나이, 생각, 외모, 옷차림이 자신의 

생물학적 연령에 비해 어느 정도 젊거나 늙었

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셋

째, 중년의 의미와 관련하여 중년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넷째, 

중년기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중년기에 꼭 이

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다섯째, 중년기 

어려움은 중년 스스로가 인식하는 중년기의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게 하였다. 개방형 질문

에 대한 응답을 범주화하기 위해 평정자 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일치백분율 88%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심리학, 가정학 전공교수 5인

이 본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중년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설

문지 작성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령 

및 직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적으

로 연령 및 직종에 따라 연구대상을 유의표집

하였다. 2011년 1월 초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고,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이 이해하

기 어려운 문장을 수정, 보완하였다. 2011년 1

월말부터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000

부 중 85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중년남

성의 응답을 같은 특성을 지닌 개념들끼리 묶

어 범주화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범주화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은 필사된 자료

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고, 의미의 내용에 

따라 내용을 나타내는 개념명을 부여하였으며, 

서로 비슷한 개념끼리 유목화 하여, 명명하고 

범주를 생성하였다. 코딩은 2명의 평정자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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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후(관찰자 간 신뢰도 .88) 각 관찰자에 의

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범주화하기 모호

한 응답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들이 재검토 후 

범주화하였다. 한국 중년 직장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세대에 따른 중

년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χ2
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한국 중년 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

  중년기 시기

  30대에서 50대 중년 직장남성들은 중년의 

시작을 42.79세(SD=4.80)라고 생각하는 반면, 

중년이 끝나는 시기를 56.65세(SD=5.09) 정도

로 인식하고 있다.

  주관적 관점에서의 중년의 인식 여부 및 

중년인식 계기

  30대에서 50대 기혼직장남성에게 자신이 중

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

들 중 68.9%가 중년이라고 인식한 반면, 

31.1%는 중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자신을 

중년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자신

이 중년이라고 인식하게 된 주된 사건(계기)

를 흰머리, 주름, 뱃살, 노안 등과 같은 신체

적 변화(50.1%)때문으로 보았고, 그 다음으로

는 자녀의 성장, 대학입학, 결혼 등과 같은 자

녀의 변화(23.3%), 그 다음으로는 주변에서 나

이 든 사람으로 대접하거나, 아저씨라고 부르

거나 주변의 대우가 달라진 경우(11.1%), 열정

이 사라짐, 안정성 추구 등과 같은 생활태도

의 변화(6.1%), 40이 되어서 등과 같은 생물학

적 나이(5.8%) 등 때문으로 인식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중년이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

  반면, 자기 스스로 중년이라고 인식하지 않

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년이 아니라고 생각하

는 이유는 30대여서,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

(38.0%),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16.80%), 아

직 세대차를 못 느끼고 젊은 사람과 대화가 

통하고 생활전반에서 젊게 생활하기 때문

(11.0%)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 참조).

  중년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자신의 나이, 

외모, 생각, 옷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직장 남성 대다수가 자신의 실제 연령

에 비해 나이가 어려보인다고 생각하고(81%), 

외모가 더 어려보인다고 생각하고(77.7%), 생

각이 젊다고 생각하고(75%), 옷을 고를 때 더 

어려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74.3%)으로 나타

났다. 반면, 중년 남성의 20%정도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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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년이 아닌 이유

실제 연령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생각

하고(15.6%), 외모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고(19.9%), 고루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19.2%), 옷을 고를 때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23.5%)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신의 실제 연령과 자신의 나이, 외

모, 생각, 옷 선택 연령이 일치한다고 생각하

는 사람은 2∼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중년의 비유

  중년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을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인 비유로 

구분하였다. 이 중 50.3%가 위기, 서글픔, 명

퇴, 보수적, 내리막, 늙음, 중압감, 피곤함, 걱

정, 후회, 낙엽, 무기력, 주름, 외로움 등과 같

은 부정적 용어로 비유하였고, 26.6%는 희생, 

책임감, 가장, 노력 등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

로 비유하였으며, 23,2%가 안정, 성숙, 중후함, 

여유, 능숙함, 신사, 완성품, 사랑, 인자함, 갈

무리, 성숙, 황금들판, 인자함 등과 같은 긍정

적인 용어로 비유하였다. 이들에게 중년의 의

미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다.

  중년기 발달과업

  중년기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크게 중년기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과 중년기 동안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30대에서 50

대 직장남성들을 대상으로 중년기 동안 반드

시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제

적 안정’이 가장 많았고(42.8%), 그 다음으로는 

자아실현(성공, 명예, 하고 싶은 일 하기) 

(18.5%), 가족의 화목(11%), 신체적 건강(10.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중년기 발달과업

  30대에서 50대 직장 남성들이 하고 싶은 일

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개인적 여가(혼자 여행

가기, 휴식, 운동 등)가 가장 많았고(51.9%), 그 

다음으로는 제 2의 평생 직업 찾기(새로운 일, 

직업 찾기 등)(10.7%) 가족과의 여가(가족과의 

여행, 운동, 휴식 등)(10.1%), 경제적 안정 등

(6.9%)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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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년기 하고 싶은 일

그림 5. 중년기 어려움

  중년기 어려움

  30대에서 50대 직장남성들이 인식하는 중년

기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양한 범주

로 구분이 되었다. 그 중 ‘경제적 측면’이 가

장 높았고(21.0%),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측면

(외로움, 쓸쓸함, 능력부족 등)’, ‘자녀양육 및 

교육(13.4%), 직업생활에서의 어려움(12.8%), 신

체적 건강(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2. 세대에 따른 중년의 인식에서의 차이

  세대에 따른 중년기 시기 인식에서의 차이

  세대별 중년기시기에 대한 인식에서, 연령

대에 따라 중년기 시작시기와 끝나는 시기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50대가 30대와 40대에 비해 중년기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것으로 인식했다(표 3 

참조).

중년기 인식 연령 M(Scheffe) SD F

중년기

시작 연령

30대 41.17a 4.42

41.41***
40대 42.45b 4.13

50대 45.40c 5.59

합계 42.79 4.80

중년기

끝 연령

30대 55.04a 5.56

17.98***
40대 56.75b 4.42

50대 58.17c 5.35

합계 56.65 5.09

***p<.001

표 3. 연령대에 따른 중년기 시기의 인식에서의 

차이

  세대에 따른 중년의 인식 여부 및 중년 

인식 계기의 차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에 따라 중년 

인식 여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세대에 따

라 중년 인식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χ2
=136.07, p<.001). 30대의 63.8%는 자

신이 중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반면, 40대는 

74.9%가 자신이 중년이라고 인식하고, 50대는 

90.9%가 스스로를 중년이라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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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χ2

예 아니다

30대
f 67 118

136.07***

% 36.2 63.8

40대
f 305 102

% 74.9 25.1

50대
f 149 15

% 90.9 9.1

전체
f 521 235

% 68.9 31.1

***p<.001

표 4. 세대별 본인의 중년 인식 여부의 차이

  세대에 따른 중년인식의 이유1)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2=13.82, p<.05). 세대별로 모두 중년인식의 

이유로 개인적 변화, 가족의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순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40대가 신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 생활태도 상의 변화와 같

은 개인적 변화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하는 

반면 50대는 개인적 변화뿐 아니라 가족의 변

화도 중요한 이유로 인식하였다(표 5 참조). 

세대에 따른 중년의 비인식 이유에 살펴본 결

과, 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년

1) 카이검증을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중년인식의 

이유를 크게 개인적 변화, 가족의 변화, 사회문

화적 변화, 기타로 재구분하였다. 개인적 변화에

는 신체적 변화, 인지 변화, 정서, 생활태도의 

변화, 생물학적 나이 등이 포함되었고, 가족의 

변화에는 부인의 변화, 자녀의 변화, 부모의 변

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회문화적 변화에는 사

회적 대우, 지위의 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0, 40, 50대 

모두 젊음, 신체적 건강 등과 같은 개인적 이

유가 많았다.

  자신의 연령 및 외모, 사고, 옷차림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세대에 따

라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40, 50대 모두 자신

의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외모 또한 어려보인다고 인식하였다.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30, 40, 50대 모두 나이

보다 젊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

고, 옷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30, 40, 50대 모두 

나이보다 젊은 옷을 선호하였다.

  세대에 따른 중년 비유에서의 차이

  세대에 따른 중년의 비유에 대해 알아본 결

과,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0, 40, 

50대 모두 50% 정도가 쇠퇴, 외로움, 쓸쓸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책임감 등과 같은 중립적인 측면

(27% 정도), 성숙, 안정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22%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에 따른 중년기 발달과업에서의 차이

  세대에 따른 중년기 발달과업의 인식2)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2) 카이검증을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중년기 발달

과업 범주를 크게 개인적 측면, 가족적 측면, 사

회문화적 측면, 기타로 재구분하였다. 개인적 측

면에는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 자아실현 등

이 포함되었고, 가족측면에는 가족의 행복, 자녀

교육 및 양육이 포함되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

에는 직장에서의 성공, 승진, 가족 외 대인관계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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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인식의 이유
χ2

개인적 변화 가족의 변화 사회적 변화 기타

30대
f 50 15 8 1

13.59*

% 67.6 20.3 10.8 1.4

40대
f 223 60 27 3

% 71.2 19.2 8.6 1.0

50대
f 85 50 18 1

% 55.2 32.5 11.7 .6

전체
f 358 125 53 5

% 66.2 23.1 9.8 .9

*p<.05

표 5. 세대별 본인의 중년 인식 여부의 차이

중년 어려움의 이유
χ2

개인적 변화 가족의 변화 사회적 변화 기타

30대
f 77 30 35 19

17.73**

% 47.8 18.6 21.7 11.8

40대
f 192 87 92 19

% 49.2 22.3 23.6 4.9

50대
f 73 48 26 7

% 47.4 31.2 16.9 4.5

전체
f 342 165 153 45

% 48.5 23.4 21.7 6.4

**p<.01

표 6. 세대별 본인의 중년기 어려움의 차이

40, 50대의 70% 정도가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 자아실현 등과 같은 개인적 측면에서의 

과업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세대에 따른 중년기 하고 싶은 일3)에 대해 

3) 카이검증을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중년기 하고 

싶은 일 범주를 크게 개인적 측면, 가족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기타로 재구분하였다. 개인적 

측면에는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 노후준비 

자아실현, 개인적 여가 등이 포함되었고, 가족적 

측면에는 가족과의 여가, 부인 및 자녀와의 관

계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는 가

족외 친밀한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성공, 제2의 

직업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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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본 결과, 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30, 40, 50대 각각의 70% 정도가 개인적 

여행, 휴식 등과 같은 개인적 측면의 일들이 

원했고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측면, 가족측

면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에 따른 중년기 어려움에서의 차이

  세대에 따른 중년기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대에 따라 중년기 어려움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17.73, 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족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6 참조).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접근을 통해 중년남

성 스스로가 지각하는 중년의 시기, 주관적 

중년 인식 여부, 중년의 의미, 중년기 발달과

업 등을 알아보고 또한 이러한 중년에 대한 

인식이 중년 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

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중년의 시기, 주

관적 관점에서의 중년 인식 여부, 중년의 의

미, 중년기 발달과업, 중년기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국 중년 남성들은 중년이 시

작되는 나이를 43.04세(SD=5.13)라고 생각하는 

반면, 중년이 끝나는 나이를 56.74세(SD=5.21)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가 보통 40세를 전후로 시작된다는 선행연구

(Erikson, 1982; Levinson, 1986)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한국 중년남성이 중년기가 끝나는 

시기를 50대 후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

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중

년 남성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시작 시점이 언

제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균 63.44세로 

나타났고(한경혜 외, 2000: 한경혜, 2011에서 

재인용) 여러 노년연구에서 노년기의 시작을 

65세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중년남성에게 50대 후반에서 65세까지의 시기

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일 수 있다. 특히, 중

년 남성들이 중년기가 끝나는 시기를 50대 후

반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퇴직 시기와 

겹쳐진다. 흔히들 언급하는 ‘사오정’(45에 정년

퇴직), ‘오륙도’(56세까지 월급 받으면 도둑) 등

과 같은 은어들은 중년남성의 직장 생활을 반

영하는 것이다. 남성들에게 직장이란 생산성

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한 장으로서,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산성, 즉 자신의 의

미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 50세에 경험하는 질

풍노도의 시기는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에 

대해 뒤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 중년 남성들이 이러한 혼란의 시기(50대 

후반에서 65세 이전까지)를 어떻게 받아들이

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노년은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

적으로도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주관적 관점에서 중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알아본 결과, 중년 직장 남성 중 62.6%가 중

년이라고 인식한 반면, 37.4%는 중년이 아니

라고 인식하였다. 자신이 중년이라고 응답한 



148  인간발달연구

사람들의 반수 정도가 자신이 중년이라고 인

식하게 된 주된 사건(계기)를 흰머리, 주름, 뱃

살, 노안 등과 같은 신체적 변화 때문으로 보

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성장, 대학입학, 

결혼등과 같은 자녀의 변화 때문으로 인식하

였다. 중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늙

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체의 변화를 통해 처

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때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매력에 관심을 두는 여성에게는 흰머

리, 주름, 뱃살 등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중년

기 어려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옥

분, 2008). 남성들 또한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자신의 중년을 인식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점은, 최근 ‘꽃중년’, ‘식스팩’, 

‘중년 가발 시장 확대’이라는 용어가 시사 하

듯 중년남성들의 외모 및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년의 비유’에 대한 결과와 연관시

켜볼 때, 중년 남성에게 중년은 더 이상의 성

장과 발달이 아닌 ’쇠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신체적인 노화가 중년에 

대한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이 중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30

대여서,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38.0%), 신체적

으로 건강하기 때문(16.80%), 아직 세대차를 

못 느끼고 젊은 사람과 대화가 통하고 생활전

반에서 젊게 생활하기 때문(11.0%)으로 응답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연령을 보다 광

범위하게 포함하여 35세 이상의 남성을 포함

하고 있는데, 30대의 경우 특히 자신의 생물

학적 연령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아직 젊다고 

여기고 자신을 중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는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중년의 시작이 40세 

전후라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국 남성

들의 경우 30대를 중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

으며, 이들을 젊음과 성장의 세대로 여기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

국 남성들이 암묵적으로 중년기로 규정하는 

연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중년남성들의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서, 전반적으로 자신은 실제 연령에 비

해 더 어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외모는 더 

어려보인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사고방식 또

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젊게 생각한다고 여기

며, 옷을 선택할 때 자신의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옷을 선택한다. 행복에 대한 이론 중 

비교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어

떤 것과 비교하여 그 기준과 긍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

(Michalos, 1985)고 한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 낙관적인 신념 등과 같은 스스

로에 대한 긍정적 착각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Taylor & Brown, 1988) 더 나은 신

체적 역경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법과 관련

되어 있다(Taylor, Kemeny, Reed, Bower, & 

Gruenewald, 2000)는 점과 연결시켜 볼 때, 중

년 남성이 갖는 이러한 긍정적 착각이 중년기

를 보다 행복하고 적응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중년의 비유와 관련하여 직장 남성들

은 반수 정도가 위기, 서글픔, 명퇴, 보수적, 

내리막, 늙음, 중압감, 피곤함, 걱정, 후회, 낙

엽, 무기력, 주름,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로 비유하였고, 26.6%는 희생, 책임감, 가

장, 노력 등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비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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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3,2%가 안정, 성숙, 중후함, 여유, 능

숙함, 신사, 완성품, 사랑, 인자함, 갈무리, 성

숙, 황금들판, 인자함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용

어로 비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중년 

남성들의 중년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

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퇴직

과 관련하여 내리막, 서글픔, 위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기술하였다. 특히 현

재 50∼60세의 중년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사

회에서 생활해왔으며, 이들에게는 남녀의 역

할 구분이 뚜렷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들은 가족 내에서 도구적 

역할을 주로 담당해옴에 따라, 자신에게 직장

(일)이 사라진다는 것은 가족 내에서의 설 자

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한국 

사회의 중년 남성들이 실직이나 경제력 상실, 

혹은 명예의 상실 등은 심리적 고통이나 불안

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1970∼

1980년대의 산업화시대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성공의 지표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

도 있다. 이러한 상실감이 중년에 대한 비유

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기 과업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중년

기 동안 해야 할 일로는 반수 정도가 경제적 

안정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아실현(성공, 

명예, 하고 싶은 일 하기), 가족의 화목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중년 남성의 반수 정도가 ‘개인적 여

가(혼자 여행가기, 휴식, 운동 등)’를 원했고, 

그 다음으로는 제 2의 평생 직업 찾기(새로운 

일, 직업 찾기 등), 가족과의 여가(가족과의 여

행, 운동, 휴식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발달과업으로는 경제적 안정이 반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인 측면이 중년기 발달과

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로 정부가 4.2%

를 담당하고 민간은 2.8%를 부담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한국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27개 OECD국가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한국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 2010). OECD평균 민간 부담률이 

0.9%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모들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부모들보다 교

육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과 자신의 안정된 노후

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중년들로 

하여금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해 중년기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

로 반수 정도가 개인적 여가를 선택하였다. 

반복적인 일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인 안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중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즐기기를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이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될 때 가장 행

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둘 간

의 갭이 크다는 점은 중년 남성의 심리적 어

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중년 

남성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년 자

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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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

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직장남성들이 인식하는 중년기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양한 범주로 

구분이 되었다. 그 중 ‘경제적 측면’이 가장 

높았고(21.0%),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측면(외

로움, 쓸쓸함, 능력부족 등)’, ‘자녀양육 및 교

육(13.4%), 직업생활에서의 어려움(12.8%), 신체

적 건강(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질문들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

이 호소되었다. 즉, 중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외

로움, 쓸쓸함 등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들은 자신을 

얽매어 왔던 ‘남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이라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

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필

요로 하는 시점에 와 있다(가부장적 사고방식

이 ‘불통’ 비극 부른다, 2011). 이와 관련하여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및 이들의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둘째, 세대에 따른 중년기 인식에서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세대에 따라 중년기 시작시

기와 끝나는 시기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30대와 40대에 

비해 중년기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것

으로 인식했다. 이는 10년 전 중년을 대상으

로 실시한 ‘언제를 중년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된다. 연령

대별로 보면 30대 남성의 경우 42.69세, 40대 

남성은 44.36세, 50대 남성은 46.96세를 중년의 

시작시기로 보았고, 30대의 경우 62.14세, 40대

는 62.84세, 50대는 64.35세를 노년의 시작시기

로 보았다(한경혜, 2001: 한경혜 2011에서 재

인용). 여기에서 과거 10년 전 30, 40대가 현

재의 40, 50대가 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시기의 인

식과 관련하여 연령별 세대에 따른 차이를 반

영하기도 하지만, 30세에서 50세로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중년기시기를 보다 뒤로 연장시

키는 경향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다. Kuper와 

Marmot(2003)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년기의 시기를 보다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고, 중년기가 끝나는 연령에 대한 인식은 

이후의 건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년기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보다 자

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응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년기시

기에 대한 인식이 중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

의 건강 및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중년의 중년기시기에 대한 인식

과 이들의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세대에 따라 주관적인 중년기 인식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30대의 71%는 자신

이 중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반면, 40대는 

72%가 자신이 중년이라고 인식하고, 50대는 

91%가 중년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한국 중

년 남성들의 경우 30대라는 생물학적 연령 자

체가 중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임

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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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발달단계의 구분과 관련하여 심리사

회적 연령보다는 생물학적 연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세대에 따른 중년인식의 이유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신체적 변화, 정서

적 변화, 생활태도 상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 

변화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하는 반면 50대

는 개인적 변화뿐 아니라 가족의 변화도 중요

한 이유로 인식하였다. 현재 50대의 경우 자

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이 돌아

가시거나, 손자녀가 태어나는 등 가족 구조 

및 관계에서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중년으로

서의 위치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난히 40대가 중년 인식의 이

유로 개인적 변화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40대에 처음으로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정서

적 변화를 다양하게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50대의 경우 40대에 비해 

보다 수직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성장함에 따라 중년

의 인식요인에서 개인의 변화보다는 가족의 

변화를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세대별 중년의 인식에 대한 보다 심층

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밝히

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세대에 따른 중년의 비유 및 중년기 발달과

업에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을 경험하며 성장해왔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중년기의 의미와 중년기에 

이루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들은 거의 동질

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해 볼 때, 중년 남성의 심리에 대한 보다 심

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들의 잠재된 욕구를 

이끌어내어 충족시킴으로써 이들이 보다 건강

하고 행복한 중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대에 따른 중년기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세대에 따라 중년기 어려

움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가 다른 연

령대에 비해 가족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호소

하는 비율이 높았다. 50대의 경우 자녀가 청

년 및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측면에

서는 비싼 대학등록금, 자녀의 결혼 비용 등

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부부 측면에서는 부인

의 건강, 소원한 부부관계 등이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부모 측면에서는 노부모의 건강 등

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다. 특히, 50대의 경우 ‘대한민국의 성장세대’

로서 30,40대에 비해 남성으로서의 전통적 역

할에 대해 보다 큰 가치를 두는 세대이다. 이

들의 경우, 자신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하면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

게 되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우

리나라 40, 50대 남성의 사망률이 심각한 수

준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중년 

남성들의 다양한 역할부담에서 비롯되는 여러 

스트레스, 우울 등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정

서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

서, 한 남자로서 살아가는 한국 중년남성이 

지각하는 중년의 시기, 주관적 중년 인식 여

부, 중년의 의미, 중년기 발달과업 등을 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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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중년 남성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연구에 대

한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35세에

서 60세 미만까지의 직장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년기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알아보았

다. 하지만 35세에서 60세까지의 연령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실직자는 연구 대상

에 포함되지 않아 이 연구결과를 중년 남성 

전체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

후 중년 연구에서는 실직자, 중년 여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년기 인

식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

란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중년기 인식에서 세대별 차

이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을 종단적으로 추

적함으로써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을 살아온 

이들이 중년기, 노년기를 어떻게 다르게 혹은 

비슷하게 인지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한국 중년 남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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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on into Mid-life as it is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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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id-life as it is perceived by middle aged Korean men and 

to determine whether any differences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mid-life exist according to age. The 

participants were 852 men who were aged between 35-59 with jobs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Standard Deviations, Frequencies, ANOVA, and χ2
 tests, using 

SPSS 17.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iddle aged men believed that middle age 

begins from one’s early 40s and ends in one’s mid 50s. 70% of the middle aged men surveyed saw 

themselves as being middle aged. However, they saw themselves as being much younger than their actual 

chronological age. Most middle aged men saw mid-life in negative terms, rather than viewing it in 

positive or neutral terms. Most middle aged men believed economic stability wa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al task of mid-life. Economic burdens were ranked as the most pressing difficulty facing of 

middle aged men, followed by emotional problems, followed finally by the issue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Second, there are slight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mid-life by ages. 

Perceptions as to when middle age starts or end tended to increase with age. Most men in their 30s 

didn't recognize themselves as being middle aged because they were still perceived themselves to be both 

young and energetic. Compared with men in their 30s, and 40s, men in their 50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oping with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Key words : mid-life, middle aged man, the perception of mid-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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